취  임  사
현대HDS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신임 사장 이영문 입니다.
오랜 기간 현대해상을 비롯한 고객의 핵심 인프라인 IT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뛰어난 경영 역량으로 HDS의 기본 체질 강화와 꾸준한 외연 확장을 통하여 회사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주신 전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HDS는 19년전인 1994년 창사이래 최고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기치로 IT서비스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또한 대외시장에 대한 영업활동의 지속적인 증대로 FY2012에는 매출액 1천억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한 IT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전후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3년의 경제 환경은 과거와는 다르게 어려움의 깊이와 폭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적으로는 모든 부문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확보 및 개척이라는 치열한 활동의 전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적인 환경에 더하여 모기업인 현대해상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HDS의 전문성이 예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단계를 위기로 인식하고 현 국면을 회사 발전의 호기로 바꿔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임직원 모두의 의식전환이 강력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현대HDS를 선두에서 끌어나갈 대표이사로서 여러분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 극대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내실 있는 “규모의 성장”만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 할 것입니다.
둘째, 공정한 평가와 적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성과 있는 직원이 합당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을 받게 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더욱 정진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 것 입니다.
셋째, 개인 및 조직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대HDS의 미래는 경쟁력 있는 전문가군(群)의 확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지식을 습득∙전파 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HDS 임직원 여러분,
저는 우리 회사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대표이사로서 주어진 소명에 충실할 것이며, 회사의 성장과 여러분의 발전을 위하여 쉼 없는 소통과 합리적인 방향의 제시로 “하나되어 미래로 함께 하는 HDS”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여러분 모두가 앞서 언급된 ‘비전과 과제’를 명심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간다면 그 미래는 보다 빠른 시일 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자신을 믿고 우리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덥고 습한 여름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